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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36394)는 제주도(1847) 거제

도(37814)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번째

로 큰 섬이다 전남의 서남쪽 끝에 자리하

면서 교통편이 열악했던 과거 오랜기간 그

진가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역사적으

로유배지 항쟁(삼별초)의거점 전쟁(후삼

국)이나 침략(왜구)의 발판이 되기도 했다

삼별초의 근거지인 용장산성(사직 제126

호)과 조선시대 왜구를 막기 위해 쌓은 남

도진성(사적제127호)이그근거다

소외는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고 외부

의 자극은 자연스럽게 진도에 스며들었

다

강강술래(중요무형문화재 제8호) 진도

들노래(중요무형문화재 제51호) 진도씻김

굿(중요무형문화재 제72호) 등이 남아있

고 우리나라의 대표적 민요인 진도아리랑

의발상지이기도하다

천연기념물로는전국적으로유명한진돗

개(천연기념물 제53호)와 진연의 백조도래

지(천연기념물제101호) 진도 의신면의상

록수림(천연기념물 제107호) 진도 임회면

의 비자나무(천연기념물 제111호) 등이 있

다 조선시대 남화(남종화)의 대가였던 소

치 허련 선생(18081893)이 말년을 보냈

던화실 운림산방 진도와모도사이의 신

비의바닷길 이순신장군의명량대첩지인

울돌목 서부해안도로에서 바라보는 다도

해 세방낙조 등 한번쯤은 봐야할 자원들

이널려있다

이외에도 유인도 45개 무인도 211개 등

무려 256개의 섬이 진도 주변에 흩뿌려져

있다 이들 섬을 포함한 진도의 해안선은

60295로 전남 전체의 10분의 1를 차지

할 정도다 이밖에도 진도군은 진돗개 구

기자 돌미역을 3보(寶) 진도민요 서화 홍

주등을 3락(樂)으로지정해두고있다

섬이었던 진도는 1984년 10월 18일 해

남군 문내면 학동리에서 진도군 군내면 녹

진리까지길이 484m의우리나라최초의사

장교(斜張橋 cablestayed girder

bridge) 진도대교가놓이면서거센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젊은층의 탈출 러시과 외

지인의 방문 러시가 각각 동시에 발생한

것이다 물살이세고소용돌이가치는울돌

목에 다리를 놓기 위해 양쪽 끝에 기둥을

세우고 강철선을 늘어뜨려 매다는 공법을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그로부터 21년이 지

나 2005년 12월 15일 제2진도대교가 바로

옆에놓이면서 섬보다는 뭍의외진곳으

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 두 개의 다리는

쌍둥이사장교로도유명하다

지난 11월 4일 뭍이나 다름 없는 진도에

서관매도로향했다 조도를들렸다가가기

때문에 1시간정도가소요된다

2015년 전남도의 가고 싶은 섬에 선정

된 관매도는 깨끗한 해변 꽁돌 하늘다리

벼락바위 등 다양한 자원을 잇는 탐방로가

있고 습지와 천연기념물 212호인 후박나

무 2그루와참누릅나무 3그루곰솔숲등이

섬에 가득하다 아무 생각없이 여기저기를

거닐며하루를보내고싶은섬이다

철부선이 하루 2번 성수기인 여름에는

56번왕복하는데몇년전 1박2일에소

개되면서 진도군청 직원이 모두 나와 팽목

항에서주차안내를할정도로붐볐다고한

다 최근에서야 옛 모습을 되찾기는 했지

만 주민들은그같은 대박은 거부하고있

다 수용할수있는시설도 사람도없기때

문이다 무질서와 쓰레기가 넘쳐났다고 주

민들은그때를회상했다

매화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이름이 붙은

관매도에매화는없다 해당화도피었지만

약재가된다고하니모두뽑혀나갔다 다도

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서 매화와 해당화

를 억지 식재했으나 얼마 못 가 시들해졌

다

섬전체는조용했다경로당은문에거미

줄이칭칭감겨있을정도로드나든지오래

됐으며밭이곳저곳에는홀로나와일하고

있는 할머니들이 보였다 민박집에서 여성

들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와 찾았더

니 광주에서 놀러온 동네아줌마 5인방이

막걸리 파티중이었다 그녀들은 소개로

오게됐는데너무좋아다시찾았다며 고

즈넉한곳이라고관매도를평했다

관매도에 거주하는 150가구 243명을 보

살피고 있는 보건지소의 박미정(여34)씨

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인구 절반이 넘는

124명이라며 응급환자보다는관절염 고

혈압당뇨등성인병에시달리시는주민들

이많다고걱정했다

일정상 오후 1시 30분 철부선을 타고 조

도로 향했다 이 철부선은 목포항가사

도하조도 창유상조도나배도관사

도소마도대마도관매도동거차

도서거차도상하죽도곽도맹골

도죽도서거차도를 다니는 그야말로 4

시간짜리 완행이다 관매도에서 눈 앞에

보이는하조도를가는데 1시간40분이걸렸

다 1997년 4월 30일 개통된조도대교로상

조도와하조도는하나가됐지만 이다리를

오가는차량은손가락으로셀정도였다 그

만큼양쪽을오가는수요가없다는의미다

하조도의 등대는 1909년 2월 1일 첫 불을

밝혔는데 거문도(19050412) 가거도

(19071201)에 이어 이 지역에서는 3번째

로들어섰다 조도라는명칭은섬이새떼처

럼많다는의미에서붙여진것인데 도리산

전망대에오르면그야말로 섬들의향연을

관찰할수있다

마치 베트남의 세계적 관광지 하롱베이

를보고있다는착각까지불러일으킨다 전

망대사방으로옥도 시야도 과도 하갈도

장도 성남도 죽지도 기사도 마도 대마

도병풍도 나배도 소마도맹골도 서거차

도관산도등이한눈에들어왔다

조도대교 이외에 하조도와 라배도를 연

결하는연도교공사가진행되고있다

가사도는 11월 5일 오전 찾았다 지난

2011년부터 출장소장을 맡고 있는 임병태

(576급)씨가마중을나왔다 그는 지역명

문 목포고를 졸업하고 1981년부터 서울구

로공단에서시급 280원짜리공원으로지내

다 2년뒤부산에서 9급공무원으로공직에

입문한독특한경력의소유자였다 임소장

은이후지역교류를통해무안을거쳐진도

가사도에서 5년째근무중이다

납석 옥 금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가사

도는 곳곳이 광산으로 파헤쳐졌거나 공사

중이었다 생태섬사업이진행되고있는데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중장비가 시끄럽게

좁은 도로를 오가고 있었다 가사도에 5개

의 유인도가 속해 있는데 그 모양이 독특

해 각각 별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광

대도(사자섬) 양덕도(발가락섬) 주지도

(손가락섬) 등이 대표적이다 무허가인 돌

목해수욕장 노승봉도 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을것같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진도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도리산전망대에 오르면 마치 새떼처럼

조도 근처에 몰려 있는 진도의 섬들을

사방으로 조망할 수 있다 베트남 하롱

베이와도비견될정도의절경이다

소외된 곳서 소중한곳으로남도의섬은 보물창고

전남에서 거문도 가거도에 이어 3번째로 불을 밝힌 하조도 등대 조도

앞바다를인천목포등지에서여수제주를오가는선박들이거쳐간다

관매도의곰솔숲소나무하나하나에번호가붙어있다

관매도의해변 깨끗한백사장과탁트인시야 푸른빛의물이완벽한조

화를이뤘다

맑은해변꽁돌하늘다리관매도온 종일걸어볼까

조도도리산전망대서본다도해하롱베이저리가라

납석옥금 풍부가사도중장비소리귀를때리네

제4부 전남의섬 섬사람들

진도편관매도조도가사도

블루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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